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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 기술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같은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이고, 일상생활 모바일 앱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 데이터 시각

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 시각화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평가 체계에 대해서 다룬다. 
2016년에 개발된 영문형 데이터 시각화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체계(VLAT, Visualization Literacy Assessment 
Test)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형에 맞춰 개발한 K-VLAT 평가 체계를 소개한다. K-VLAT은 국내 사용자의 맥락에 

맞춰 12개의 시각화와 53개의 문항을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의 연구 방향을 이해

하기 위해서, 영문형 VLAT을 참조한 79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4개의 대분야 및 11개의 소분야로 분

류하였으며,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와 관련한 인지, 체계에 대한 확장, 교육과의 연계, 사용자 중심형 대시보드 개

발 및 효과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K-VLAT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growth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literacy such as digital literacy, data literacy, AI literacy is 
being studied. In this paper, we focus on data visualization literacy as visualiz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big data 
analysis and is used in several mobile apps. Visualization Literacy Assessment Test(VLAT) was developed in 2016 and 
we introduce how the test was developed and modified to a Korean version, K-VLAT. K-VLAT is consisted of 12 
visualizations and 53 questions through a website. Additionally,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 in visualization literacy 
we analyzed 81 papers that had cited the VLAT publication. We categorized the research into 4 categories with 11 
sub-categories. The area of studies visualization literacy related to was understanding the relation with cognition, 
expanding the literacy measures, relation with education, utilization for developing user-centric dashboards or using the 
test to show effectiveness of visualizations. At last, we discuss about different ways to utilize K-VLAT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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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빅데이터 기술시장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를 탐

색하고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과정에서 데

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중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1].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

터를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 이외에도, 데이터 

시각화의 활용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헬스

케어나 금융 관련 모바일 앱에서 시각화는 필수적인 요

소이다. 시각화를 통해 복잡한 데이터가 간결하게 표현

됨으로써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개

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측
정 도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와 

같은 개념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 리터

러시는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로서 공통적으로, 시
각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면서 정보를 추

출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이해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2,3,4]. 이에 따라, Lee et al.은 

데이터 시각화 활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VLAT 
(Visualization Literacy Assessment Test)을 개발하였다

[2]. 일반인부터 전문가들까지, 데이터 시각화를 접할 

일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가 중

요해짐에 따라, VLAT을 한국형으로 문항을 변형하여 

K-VLAT(www.k-vlat.co.kr) 웹버전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VLAT에 대한 설명 및 한국형 변형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의 연

구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문형 VLAT[2]을 참조한 

79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활용 방안 및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Ⅱ. 관련 연구

2.1. 리터러시 관련 연구 동향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리터러시는 단순한 문자

에 대한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용자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

의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중 정보기술과 관련된 리터러

시를 소개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로, 1997년 Paul Gilster가 저서 ‘Digital Literacy’에서 처

음 소개하였으며, ‘컴퓨터를 통해 찾아낸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라 정의되었다[5]. Hague와 Payton(2010)은 삶의 모

든 영역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자질이라고 

일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

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정보 검색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

성, 문화적, 사회적 이해 등 다층적이고 총체적인 역량

이 요구된다고 정의하고 있다[6].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

시는 디지털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생존 기술’로 정의

되기도 하였으며[7],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리터러시

는 계속 생겨나갈 것이며, 이에 맞춰 능력 개발을 지속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리터러시 관련 분야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

용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수석 이코

노미스트 Hal Varian은 ‘데이터를 이해·처리하고, 가치

를 창출하고, 시각화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향후 수십 년

간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8]. 미국의 4
대 테크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능력

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기업의 차원 뿐 만 아니라 개개인

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임을 시사한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Mandinach(2013)은 교육 데이터 리

터러시 구현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9]. 국내의 경우, 이원태(2015)는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

운 정보 격차로서 ‘데이터 활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교과 과정이 활성화되어 있

지 못하고 데이터 접근 환경 역시 제한적이라는 문제점

을 제기했다[10].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의 마련과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개방적 환경

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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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역시 데이터 리

터러시와 마찬가지로 AI 기술의 고도화와 그 활용이 증

가함에 따라 AI 리터러시 계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Long과 Magerko(2020)는 AI 리터러시를 개인이 AI 기
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AI와 효과적으로 소

통, 협력하며 AI 솔루션을 일상생활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했다[11]. 박선주(2021)는 학생들

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AI과 AI 교육에 대한 예비교

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12]. 연구 결과, AI를 이해하

고 활용 가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AI 교육의 중

요성과 AI 리터러시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

는 것이다.

2.2.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관련 연구 동향

다양한 리터러시 관련 연구 분야 중 데이터 시각화 리

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되고 있는 단계다. Boy 
et al.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신 있는 방식으로 정

보를 처리하기 위해 잘 확립된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하

는 능력”[3], Borner et al.은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에서 

패턴, 추세 및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라고 정의했다[4]. 이진석(2019)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데이터 시각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을 지적하였다[13]. 김민정(2021) 역시 언택트

(Untact) 문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에서 아이들이 온

라인 수업, 뉴스 등에서 접하는 데이터 시각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시각화 교육의 

신속한 마련과 실행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14]. 그는 해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연구가 많은 반면, 국
내의 경우에는 잘못된 사례를 선정하거나 제한적인 데

이터 시각화 유형만을 활용하는 현황을 문제점으로 꼽

았다. 시각화 데이터로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다면 새

로운 차원의 문맹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데이터 시각화 활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Lee et 

al.은 평가체계를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2], VLAT은 

심리학 및 교육 측정에서 따르는 방법론을 통해 문항을 

확립하였다. 개발 절차는 테스트 청사진 구성, 테스트 

항목 생성, 내용 타당성 평가, 테스트 및 문항 분석, 테스

트 문항 선택, 신뢰성 평가로 6단계를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응시자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시각화 리터러시의 결과가 사용자에 따라 높은 양의 관

계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각 문

항별 정답 비율을 통해 문항별 난이도를 분석하여 제공

하고 있다. 신뢰도 및 타당성을 입증한 방법론으로 본 

논문에서도 한국형 문항 개발에 활용되었다. 데이터 시

각화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은 4장에서 다룬다.

Ⅲ. K-VLAT (Korean Visualization Literacy 
Assessment Test)

3.1. 데이터 시각화 구성

K-VLAT은 영문 버전 VLAT을 번역한 테스트로 데

이터 시각화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VLAT과 유사한 난이도를 가

지기 위해서 변경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국내 사용자의 

시각을 고려하여 12개의 시각화 중 3개의 시각화와 내

용을 수정하여 개발했다. 특히, 미국 지도, 미국 지리명

이나 사람 이름의 경우 문화 지리적으로 생소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한국형으로 변형하였다. 
시각화의 축으로 이용되는 지역명을 대한민국의 시/도
로 변경하고, 여성의 이름을 한국 여성의 이름으로 수정

하여 개발했다. 특히, 지도 맵은 미국 지도가 아닌 한국 

지도로 개발하였다. 
K-VLAT은 12개의 시각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라인차트(Line Chart), 바차트(Bar Chart), 스택 

바차트(Stacked Bar Chart), 100% 스택 바차트(100% 
Stacked Bar Chart), 파이차트(Pie Chart), 히스토그램

(Histogram), 산점도(Scatterplot), 영역차트(Area Chart), 
스택 영역차트(Stacked Area Chart), 버블차트(Bubble 
Chart), 지도맵(Choropleth Map), 트리맵(Treemap)으로 

구성되고, 시각화에 따른 53개의 객관식 질문이 존재한

다. 데이터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형 값을 이용

하여 시각적 개체로 활용한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데이터의 실제 값이 변환된 값만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개체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 스택 바차트나 파이차트는 비율 계산에 의해 시

각화 요소로 보여진다. 또한, 히스토그램, 트리맵은 시

각화의 크기에 따라 값의 빈도와 횟수가 달라진다[2]. 
K-VLAT에 사용되는 시각화별 문항 개수는 표 1과 같

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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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LAT visualization configuration
No. Visualization # of Problems
1 Line Chart 5
2 Bar Chart 4
3 Stacked Bar Chart 5
4 100% Stacked Bar Chart 3
5 Pie Chart 3
6 Histogram 3
7 Scatter Plot 7
8 Area Chart 3
9 Stacked Area Chart 6
10 Bubble Chart 7
11 Choropleth Map 3
12 Tree Map 3

3.2. Task

데이터 시각화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Task를 지원한

다. 예를 들어, 바차트는 항목별 비교에 용이하며, 라인

차트는 시계열에 따른 추세 확인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

서, 문항 개발시 시각화에 따른 알맞은 Task에 대한 질

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K-VLAT은 VLAT의 8개
의 Task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8개의 Task는 해당 값 찾기, 최대 값 찾기, 최적의 

범위 결정, 분포 특성 찾기, 이상치 발견, 클러스터(군집) 
찾기, 상관관계/트랜드 찾기, 비교로 분류된다[2]. 각 시

각화에 대해 수행 가능한 인지 Task는 표 2의 교차점 표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3.3. Dataset

시각화의 데이터셋은 크게 4가지의 기본 데이터셋 

유형이 존재한다. 기본 데이터셋은 테이블 유형, 네트워

크 유형, 필드 유형, 기하학 유형이 있다[15]. K-VLAT
의 모든 문항의 데이터셋은 테이블 유형을 포함하고 있

다. 그 중에서, 스택차트, 100% 스택차트, 스택 영역차

트, 버블차트는 다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도

맵은 기하학 유형, 트리맵은 트리구조의 데이터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3.4. K-VLAT 시스템 소개

K-VLAT은 웹(www.k-vlat.co.kr)으로 제공되고 있으

며, 로그인 없이 안내페이지 이후에 시험 문제가 제공된

다. 그림 2와 같이 시각화와 해당 문제가 보여진다. 53개
의 문항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림 3과 같은 결과 화면이 

제공된다. 최종 점수 및 시각화별 정답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페이지에서 부여된 사용자 고유 

코드를 통해 자신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Fig. 1 The 12 visualizations for K-V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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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a test page on the K-VLAT

Fig. 3 Result page on the K-VLAT 

Ⅳ.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연구 동향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 기존 VLAT 논문[2]을 인용한 논문들을 분

석하였다. Google Scholar를 통해 확인된 총 85건(2021
년 6월 20일 기준)에서 영문이 아닌 논문 또는 시각화 리

터러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6건을 제외한 79건의 

논문이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 시각화 리터러시 관련 연

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림 

4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6월에 조사한 통계치로 

2021년은 인용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Fig. 4 Number of papers that cited VLAT paper[2] by 
year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10
년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자 2명이 각 논문을 주제와 목

Visualization Retrieve 
Values

Find 
Extremum

Determine 
Range

Characterize 
Distribution

Find 
Anomalies

Find
Clusters

Find 
Correlation’

Trens

Make 
Comparison

Line Chart ✓ ✓ ✓ ✓ ✓
Bar Chart ✓ ✓ ✓ ✓

Stacked Bar Chart ✓ ✓ ✓ ✓
100% Stacked Bar Chart ✓ ✓ ✓

Pie Chart ✓ ✓ ✓
Histogram ✓ ✓ ✓ ✓
Scatter Plot ✓ ✓ ✓ ✓ ✓ ✓ ✓ ✓
Area Chart ✓ ✓ ✓ ✓ ✓

Stacked Area Chart ✓ ✓ ✓ ✓ ✓
Bubble Chart ✓ ✓ ✓ ✓ ✓ ✓ ✓ ✓

Choropleth Map ✓ ✓ ✓
Tree Map ✓ ✓ ✓

Table. 2 Performed cognitive tasks of each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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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먼저 크게 4개 분야인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개념(Concept on Visualization Literacy)’,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교육(Visualization Literacy 
Related to Education)’, ‘개인화 대시보드 개발

(Personalized Dashboards)’, ‘데이터 시각화 효과 평가

(Effectiveness of Visualizations)’로 나누었다. 표 3을 통

해 각 주제 분류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 해당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는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것으로, 인지 연구와 개념 확장 

및 개발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개념은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에 대

한 개인별, 지역별, 커뮤니케이션 측면 인지적 특성 연

구와 정보 디자인, 헬스케어 등 새로운 도메인으로 시각

화 리터러시 적용 영역을 확장 또는 게임과 같은 솔루션

을 개발하는 연구로 구분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초

등, 중등, 고등, 대학생, 그리고 비전문가 일반인 대상으

로 구분하였다. 대학생을 제외하고 교육 목적의 연구들

은 특정 과목이나 분야가 아닌 시각화 리터러시 자체에 

대한 기본 자질 개발과 향상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개인화 대시보드 개발은 개인의 특성이나 목적,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대시보드 메타모델 개발 연구와 

대시보드 개발을 헬스케어, 교육 등 특정 도메인에서 활

용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효과 평가는 다양한 시각

화 유형별 시각화 리터러시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영화,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스토리텔링에서 청중에 대한 시

각화 정보의 영향력과 효과 분석 연구로 구분하였다.

Ⅴ. K-VLAT 활용 방안

데이터 시각화 활용 능력은 시각화된 정보를 읽고, 해
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K-VLAT은 데이터 시각화로부

터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전문가의 경우, 특정 

업무 적합성 확인을 위해서 전문가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많은 기업체에서 대시보드의 활용은 늘어나고 있

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장에

서의 업무 역량 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육 분야

에서는 학생들의 역량 측정을 하는 것 이외에도, 데이터 

시각화 교육용 도구를 개발하였을 때, 그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수업 전과 후에 학생들의 시각화 리터러시를 측

정하여 교육용 도구에 대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또
한, 헬스케어나 금융과 같이 개인화된 데이터를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일상 생활 앱에

서도 많이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

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가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형

으로 개인의 역량 측정을 위해 K-VLAT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서 기존 VLAT논문을 인용

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4가지 분야를 도출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특히, 리터러시 개념을 더 깊이 이해

하기 위한 인지 연구, 개념 확장 및 교육과 관련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러 도메인에서 시각

화가 활용됨에 따라 효과적인 개발, 개발 산출물에 대한 

효과 평가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향후 연구로, K-VLAT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각화에 대해서 

다양한 문항 개발이 필요하며, 시각화 역시 정적인 것 

이외에도 동적인 시각화에 대한 시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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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Sub-areas Summary References

Concept on 
Visualization 

Literacy
(46)

Cognitive 
Research

(21)

- Correlation studies on individual difference and visualization literacy 
- Error analysis on visualization comprehension and research on intuitiveness 

and emotional effectiveness
- [Ethnography] Comparison on visualization literacy and understanding by 

regions (Canada, Pennsylvania, Bangladesh)
- [Psychology] Research on visualization and decision making, cognitive biases, 

impact on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Utilization of visualization for communication and effective 

visualizations for intellectual disorder population 

[15-35]

Extension or 
Development 

(25)

- [Information Design] Graphical encodings for visual analysis and effective 
measures for novice users 

- [Healthcare] Research on developing effective visualizations for healthcare 
data and understand the underlying process while understanding the visual 
aspects

- [Traffic] Understand on traffic visualizations and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afety and understanding infographics

- [Game] Develop on games to enhance visualization literacy 
- [Robotics/AI] Utlize robotics to enhance data usage and visual analysis 

abilities and use AI to measure the cognitive load
- [Others] Research on deriving optimized visualizations in different domains

[36-60]

Visualization 
Literacy Related 

to Education
(15)

Elementary School
(4)

- Development on interactive tool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hildren’s 
visualization literacy and test effectiveness

- Understand if visualization literacy can be educated in early stage students 
- Development on frameworks to educate and evaluate visualization literacy

[61-64]

Middle School
(3)

- Effectivenss of different tools for education such as visualization on open data 
or augmented reality with 3D maps 

- Case studies on data visualization and storytelling workshop 
[65-67]

High School
(2)

- Exploratory stories on learning abstract datasets, visualizations, and dashboards
- Understand of visualizations can have impact on behavioral changes [68,69]

University
(3)

- Utilize visualization for undergraduate statistics education
- Visual literacy intervention for improving critical thinking for global issues
- Utilize visualization solve domain problems with numerical values such as in 

construction

[70-72]

General Public 
(3)

- Research on how to support non-experts for understanding different 
representations in decision support systems

- Assessment and development to test and educate visualization literacy 
[73-75]

Personalized 
Dashboards 

(9)

Development
(6)

- Develop personlized dashboards based on individual aspects, requirements, and 
specific goals for different domains

- Utlize meta-modeling to capture high-level requirements of visual dashboards’ 
components

[76-81]

Domain 
Applications 

(3)

- [Healthcare] Development on visualizations to enhance personal visualization 
literacy for understanding personal health data

- [Healthcare] A meta-model integration for supporting knowledge discovery in 
healthcare domains

- [Education] Derive design guidelines for visualization dashboards through 
exploring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ecosystems 

[82-84]

Effectiveness 
of Visualizations

(9)

Evaluation
(6)

- Studies on several types of visualizations and guidelines for effective 
visualizations [85-90]

Assistance on 
Storytelling 

(3)

- Story curves to understand non-linear narratives on movie contents
- Research on how visual aspects affect presentations (attract attention, 

understanding, learning outcomes)
- Interpretation on visualizations with biased news titles

[91-93]

Table. 3 Areas of research on data visualization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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